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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먹 
고 잘 살아보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하나 
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도 세상에서 으뜸 
가는 민족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 
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근본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주를 위 
해 만들어진 십자가 형틀은 세상의 관점 
에서는 죽고 끝나는 불행한 것으로 보이 
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사용 
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온 죄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심 
으로써 마귀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 
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 
을 죽였을 때,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신다’하시며 셋을 주셨습니다. 이 ‘다 
른 씨’는 바로 부활의 씨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옛 사람을 끝내고 신의 생명 
으로 거듭나게 하는 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받 
아야 할 옛 나는 끝났고, 다른 씨, 즉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신의 생명을 소유하여 그 생명을 드러내 
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기는 
데, 이는 신의 생명을 역행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끝나고 신의 생 
명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을 일상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며 주장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 
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 
리의 노력으로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자 
유와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이 갈보리에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곧 교 
회입니다. 교회, 곧 ‘큰 예수’는 유대 땅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주님은 큰 
예수된 교회가 온 세상 만물을 다니면서 
그분 대신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십 
니다. 그래서 외아들로 계시다가 죽으시 
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주와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능력이나 지식 
이 없어도 죽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 인도하셔도 스 
스로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 
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에 우리의 능력 
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은 끝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 
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우리의 상태입 
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평생 
죽으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 
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 
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 
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 
도 함께 죽고 부활하였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은 진리이며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 
영·혼·몸으로 집행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탄이 방해할 때마다 사탄을 
물리치며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하 
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먹고 누리며 이 말씀을 선언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씀을 읽고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 
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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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the Week: 
The Other Seed: Life Born from the Cross

through the life of Jesus, we should ask 
ourselves: Am I truly living in a manner 
worthy of a child of God? Am I truly a 
child of God?  Those who are born again 
have the divine life within them and 
must show that life through the way they 
live. When we fail to live by that life, we 
feel tormented because we are resisting 
the life of God. This is why we must 
continually meditate on this truth: the 
life of man has ended and we have been 
born again by the life of God. When we 
meditate on this truth deeply, live by it, 
and confess it, the Holy Spirit works 
powerfully within us.

This does not mean we must try hard 
to become like Jesus. It means we should 
believe and accept that through His 
incarnation, death, and resurrection, we 
have already become one with Him.  It is 
not through our effort that we reach this 
reality—it is the gift of freedom, 
deliverance, and new creation given to 
us in Christ.

The cross that Jesus carried at 
Calvary is our cross. Those who believe 
that His cross is their own are the true 
church. The church, the greater Christ, 
has been given the mission to proclaim 
the gospel not only in Judea but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Lord desires that 
this greater Christ, the church, carry out 
His work by spreading this gospel 
throughout all creation. That is why the 
only begotten Son died and rose again: 
to bring forth many sons.

This does not mean we are to rely on 
our own strength or ability to preach the 
gospel. We have already died in Christ. 
Even if we lack power or wisdom, once 
we die to ourselves, the Lord within us 
works mightily. Some hold themselves 
back even when the Holy Spirit prompts 

them to share the gospel.  But God, 
who is the source of all wisdom and 
knowledge, does not depend on our 
strength. When we die, His power in 
us is revealed.

We must firmly remember this 
truth: the life of man has ended and 
the One who lives in us now is Jesus 
Christ. This is our identity as new 
creations in Christ. Those who have 
received His life are called to reveal 
Christ in everything by dying daily to 
the old self.  This is not a goal to 
achieve: it is a fact already 
accomplished in Scripture. As Jesus 
said,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John 6:63]. 
Instead of trying to analyze His Word 
like a textbook, we must believe and 
accept this biblical truth as our daily 
spiritual food: that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we also 
died and rose with Him. Even if our 
faith feels weak, this truth stands firm: 
it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When the Lord died and rose again, 
everything was legally completed.   
The life of a believer now is the 
completed work of Christ becoming a 
reality in our spirit, soul, and body. Each 
time Satan attacks, we must resist him, 
knowing with certainty that we have 
already become righteous children of 
God in Christ. We have been given the 
precious life and are called to 
meditate upon this Word, feed on it, 
enjoy it, and proclaim it. God has 
already granted this victory to us. 
Therefore, as we read His Word, 
declare it, and walk forward in faith, 
may the victorious life of Christ 
overflow among us.

The world and all religions aim to 
live well and prosper in this life. Even the 
people of Israel, God’s chosen nation, 
wanted to become the greatest among all 
nations. Today, many within Christianity 
also see faith as a way to live well in this 
world or to have their wishes fulfilled.

But the essence of Christianity is not 
about living well on earth. It begins with 
the death on the cross. The cross was a 
tool of execution for the cursed. To the 
world, it looked like a tragic and 
meaningless end. Yet God used that very 
cross to deal with the sin that had 
entered humanity through the death of 
Jesus. God ended the reign of Satan by 
forsaking His Son upon the cross as Jesus 
cried ou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The reason that God abandoned His 
Son on the cross was to give us a new 
seed. When Cain killed Abel, God 
promised to give another seed to replace 
Abel and gave Seth [Genesis 4:25, KJV]. 
That “other seed” represents the seed of 
resurrection. It is the seed that ends the 
old self through the cross and gives birth 
to a new divine life. We must remember 
that the old self, which deserved 
judgment, came to an end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Through that death, we 
were born again of a new seed—the very 
life of God.  By giving us this divine life, 
God enabled us to reveal Him through 
our lives.

If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32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주 간 소 식

http://samsungch.or.kr/
samnanews/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 
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삼성교회 삼나소식

• 베드로 남선교회와 다이아몬드바 구역 소속이신 
김효상 형제님의 부친께서 2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한국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음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에서 11월 중순 (11/19 - 11/23)에 있을 

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기간동안 교통 이동 및 교회 주차 안내와 또 

손님들의 숙박 제공 등을 도와주실 분들은 사경회 집회 

준비 위원장이신 김학철 목사님과 총무인 홍성훈 

형제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미국 

타주에서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성교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협조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남녀 선교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 오늘 예배 후 식사는 고영숙 자매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이성희 자매 (1여선교회) - 교회에서 넘어져 팔의 접골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세리토스 구역)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 
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 오른쪽 어깨수술 (회전근개파열) 회복과 
재활을 위해,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약 8번째 문단)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2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